
2007년 7월 18일 수요일 / 불기 2551년제 637 호 9buddhanews.com

밤새도록 소나무 위로 비가 후드득거렸고, 빗소

리는 귀에 가득히 쏟아져 들어왔다. 다음 날 새벽

서암정사가 있는 지리산은 온통 안개로 휩싸였다.

청빛 어둠 속을 더듬어 굴법당에 들어섰다. 석가모

니 부처님과 아미타불, 부처님의 십대제자가 조각

된 굴법당은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였다. 35년이나

걸려서 굴법당을 조성한 원응 스님의 원력을 생각

하면서부처님께나붓이3배를올렸다.  

포대화상의 웃음을 떠올리게 할 만큼 환한 웃음

을 짓는 원응 스님 앞에 앉았다. 풀 베고 돌 져다 나

르는 일에 평생을 바친 원응 스님의 손은 거칠고 굳

은살이 덕지덕지 박혀있다. 스님은 어떤 큰 원력을

세웠기에 방대한 <화엄경>을 15년에 걸쳐서 두 번

이나 사경할 수 있었으며, 수십 년의 세월동안 힘들

다 생각하지 않고 굴법당을 조성할 수 있었는지 궁

금하였다. 

“부처님께 발원을 할 때는 자기를 위한 것인지

중생을 위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봐요. 큰 원을 가

진 사람은 큰 성취를 하게 되고 작은 원을 세우면

작은 그릇 밖에 못 만듭니다.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

은 큰 원을 세우라고 합니다. 모든 부처님 수행에는

원이 있었어요. 절에 20~30년 다녔다고 자신은 큰

보살로 생각하지만,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는지 아

니면 중생을 위해 기도하는지 한 번 들여다보라고

말합니다. 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보살이지. 자

기 기도만을 한다면 아이들이 사탕 주면 좋아하는

것과같아요. 이것이다자기에게속는일입니다.”

원응 스님의 은사 석암 스님은 선암사에서 살기

를 권하였지만 원응 스님은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

아무 연고도 없는 지리산 벽송사로 들어왔다. 전쟁

으로 벽송사는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고, 스님은 복

구할 엄두마저 나지 않았다. 오로지 참선수행에 마

음을 모았다. 어느 날 석암 스님은“십겁을 앉아 있

어도 불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했는데 소견이 생기

던가?”하고 물었다. 원응 스님은“불법이 나타나면

헛것이 아니겠습니까?”라는 대답을 하여 전법계를

받았다. 

원응 스님은 낮에 굴법당 공사를 하시면서 밤에

는 <화엄경> 사경을 하였다. 60만자나 되는 <화엄

경>을 10년에 걸쳐서 사경하였고, 그 다음에는 5년

만에 금니사경을 끝내었다. 한국 불교계에 전무후

무한 일이다. <화엄경 약찬게>를 독송하다보면 53

선지식의 명호가 나오는데 그것을 외우면 공덕이

있는지물어보았다. 

“경전 몇 자 알고 외운다고 해서 깨달아지겠는

가? 내 마음을 통해서 깨치는 참선이 낫지. 그래서

옛날 조사들이 참선하라고 한 것이지. 사람들은

‘마음만 깨달으면 부처’라고 쉽게 말하는데 그것

깨닫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? 나는 하심 하는 것이

불교전체의뜻이라고생각해요.”

하심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며, 또 나를 버리

는 것이다. 왕후장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초심으로

돌아가서 남을 받들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

야그것이바른길이란다.  

“처음에는 인연 있는 사람에게만 하심하게 되지

만 마음이 커지면 인연 없는 사람까지도 포용하게

됩니다. 하심을 하면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것

이고 그것이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. 남

을 정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포용

하려고 해야 합니다. 회사 다니는 사람이든 누구든

지 하심으로 일하면 남에게 인정을 받아요. 중생들

은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, 이렇게 하심

하다보면 아상이 끊어지고 자타(自他)가 둘이 아니

라는것을깨닫게되는것이지.”

자타가 둘이 아닌 세계는 내가 온전히 비워진 깨

달음의 세계이다. 나도 비우고 너도 비우고 모든

사물을 비워 버린 세계가 공의 세계인 것이다. 아

무 것도 없다면 공의 세계가 될 수 없다. 비워진 만

큼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. 비워버렸

다는 것은 벌써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

다. 다 비워버리면 모든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

능력이 있으며, 그것이 곧 나를 이기고 남을 이기

는 것이다. 

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을 이겨야 한다

는 그 마음이 바로 중생심이란다. 하심하기가 힘들

다고 엄살을 부렸더니“그러면 부처님도 그만큼 힘

들지”라면서허허웃으신다. 

“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다 깨달아지나. 그래도

부처님 흉내라도 내야지. 좋은 모습을 흉내 내다 보

면 처음에는 위선에 속하지만, 거듭하다 보면 위선

이 사라지고 진짜가 되어버리지. 말더듬이 흉내 내

다가 말더듬이가 되어버리듯이, 위선이라도 좋은

일을 해야 합니다. 참선한다고 앉아있어도 마음은

동서남북을 왔다갔다하면서 망상 속에 있지만 그

렇게라도 하다보면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 이루

어지는것이지.”

원응스님은출가전부터부친으로부터‘이뭣고’

화두를 받아 참선을 하였다. 행자 때는‘시심마행

자’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. 하지만 스님은 일

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선(禪)은 죽은 선

이라고한다. 노동선을주창하시는것이다. 

“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하지만 이 산중에서 일

안 하고 살 방법은 없어요.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

이 보살도인데 그늘에서 부채나 할랑할랑 부치고

있는다면 절집에 백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지. 일

을 안 하면서 무슨 공부가 되겠는가? 산중에 살려

면 자기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용맹도 있어야 하

고, 그래서 상좌들에게 일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합

니다.”

젊은 시절에 눈을 너무 혹사한 탓인지 눈이 많이

쇠약해져서 소일 삼아 부처님의 경구를 쓰신다. 평

생을 한시도 쉬지 않고 노동과 정진을 해 오신 스님

은‘산중에서 공부도 안하고 허송세월만 보냈다’

고 한탄하였다. 스님의 말씀이 타성에 젖어 안일하

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죽비가 되어 한 대

내려치는 것만 같았다. 노동자의 손같이 굳은살이

턱턱 박혀있는 원응 스님의 손이 바로 부처님의 손

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그 부처님의 손을 한 번 잡

아보고싶었다.     

글∙사진=문윤정(수필가∙본지논설위원

하심이 커지면

원수까지도 포용

원응 스님 (벽송사회주)

원응 스님은 학교를다니면서공부를너무열심히하여늑

막염을 앓게 되었다. 부친이 절에 가서 요양하면 좋겠다고

권유하여절로들어간그길이바로출가의길이되었다. 

20살 때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.

선암사에서3년정도머물다가정진을위해서지리산벽송

사로 들어왔다. 벽송사 위쪽에 있는 석굴을 발견하고 35년

에 걸쳐 서암정사를 지었다. 불사를 하면서 60만자나 되는

<화엄경> 사경을두번이나하였다. 금니사경에 사용한금

의 양은 4kg이요, 닳아서 버린 붓만 60자루나 된다. 서울,

부산, 대구에서‘<화엄경> 금니 사경’전시회를 가졌다. 지

금은벽송사와서암정사회주다. 

가족들 위해 기도하러 다닌다면 자기에게 속는 일

초심으로 돌아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 가져야

위선이라도 좋은 일 하다보면 이루어지는 것


